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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전 세계적으로 기후온난화로 평균기온이 상승하는 추세이다. 우리나라도 최근 5년간의 평균기온이 평년대비 남부지역 0.3℃, 

중북부지역 0.6℃ 상승으로 남부지역보다 중북부지역의 상승폭이 크다. 본 연구는 폭염이 발생하였던 2018년에 중북부지역

의 벼 재배지대별, 생태형별 이앙시기에 따른 완전미수량의 변화를 보고자 수행하였다.

 

[재료및 방법]

중북부지역의 평야지, 중간지, 중산간지, 해안지 등 4개의 농업지대별 9개 지역에서 생태형별로 2품종을 공시, 5월 10일부터 

6월 20일까지 10일 간격으로 30일 중묘를 기계이앙하여 표준재배 하였다. 폭염이었던 2018년 7∼8월 평균기온을 평년(1988

년∼2013년) 및 최근 5년(2014년∼2018년)과 비교하였으며, 완전미수량을 이앙시기에 따라 지대별, 생태형별로 정리하여 

분석하였다. 

 

[결과 및 고찰]

중북부지역의 평균기온은 지난 30년 24.2℃에서 최근 5년 25.1℃로 0.9℃ 상승하였으며 폭염이 발생하였던 2018은 26.5℃를 

기록하였는데 이는 평년에 비해 2.3℃ 높았다. 이앙시기별 수량을 바탕으로 추세선을 나타낸 결과 평야지에서 중생종과 중만

생종은 각각 이앙시기를 6월 15일 및 5월 30일로 했을 때 완전미 수량이 각각 4.6 t/ha 및 5.4 t/ha로 가장 많아 이앙적기는 기존

에 비해 각각 20일과 12일 늦어졌으며, 조생종은 이앙시기가 늦어질수록 완전미 수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. 중산간지에

서는 조생종은 이앙시기를 6월 21일로 했을 때 완전미 수량이 4.8 t/ha로 가장 많아 이앙적기는 기존에 비해 30일 늦어졌으며, 

중생종은 이앙시기가 늦어질수록 완전미 수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, 중만생종은 기존에 재배적지가 아니었으나 본 시험 

결과 이앙시기를 5월 25일로 했을 때 수량이 가장 많았다. 중간지와 해안지에서는 이앙시기에 따른 완전미 수량의 차이가 뚜

렷하지 않았다. 결론적으로 폭염조건 하에서는 최대 수량을 위한 이앙적기는 기존에 비해 12∼30일 늦어졌으며, 중만생종 재

배 가능 지역도 확대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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